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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로댐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그는 언제나 짙은 색 정장을 입는 미국 여성정치인

들과는 달리 완벽하게 몸에 맞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다

양한 색깔의 바지 정장을 입는다. ‘힐러리 룩’이라 불리는 이런 멋진 

스타일은 한국인 여성 디자이너의 손에서 탄생했다. 수재나 정 포리

스트 씨는 2007년부터 힐러리 전 장관의 의상을 담당해온 디자이

너.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 최고급 맞춤정장 부티

크(의상실)를 운영한다.

힐러리 전 장관이 ‘글로벌 리더’를 넘어 ‘패션 리더’로 불리도록 만

든 디자이너 포리스트 씨를 최근 베벌리힐스에 있는 그의 부티크에

서 만났다.

가난한 유학생이 고급 부티크 열기까지
‘수재나 베벌리힐스.’ 포리스트 씨가 운영하는 최고급 부티크이

자 브랜드의 이름이다.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맞춤정장은 한 벌에 

4000~6000달러(약 420만~630만 원)에 달한다. 고급스럽고도 

편안하며 매력적인 맞춤복으로 알려져 미국 여성 최고경영자(CEO)

들과 억만장자의 부인들이 단골로 찾고 있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성공하게 됐을까?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어린시절

을 보냈다. 어느 날 우연히 외국잡지에 나온 그림을 본 뒤로 막연하

게 ‘예술가’를 꿈꾸게 됐다고.

1969년 디자이너를 꿈꾸며 무작정 미국으로 간 그는 정말 힘든 

생활을 했다. 집도 얻지 못해 차에서 쪽잠을 자며 뉴욕에서 패션스

쿨을 마쳤고, 우여곡절 끝에 1976년 베벌리힐스에 지금의 시작점인 

작은 부티크를 열었다.

“정말 힘든 순간에도 제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저는 제

가 결국 성공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포리스트 씨)

힐러리와는 ‘이웃집 친구’ 같은 사이
포리스트 씨가 1980년대에 내놓은 브랜드는 TV와 영화의 의상부

문에서 명성이 높았다. 1987년에는 ‘미국 방송 아카데미상’으로 불

리는 에미상에서 드라마시리즈부문 의상디자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린다.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류층 여성을 위한 의상을 제작하

기 시작했다. 그가 힐러리 전 장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가 한창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로 떠올랐던 상원의원 시절이었다.

“론 버클(미국 유통업계의 재벌)의 집에서 열린 기금 마련 행사에 

초대돼 참석한 자리였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의상을 부탁하고 싶

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지요.”(포리스트 씨)

그때 맺어진 인연을 시작으로 포리스트 씨는 힐러리 전 장관이 공

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거의 모든 옷을 디자인해왔다. 힐러리 전 장관

의 공식 일정을 확인한 후 그가 방문할 곳의 기후와 문화, 행사 분위

기나 참석자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옷을 디자인한다. 지

난 2009년 힐러리 전 장관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입었던 붉

은색 정장도 그의 작품이다.

“완벽한 옷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체형뿐만 아니라 그

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전 장관과 종종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고 지금은 ‘이

웃집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가 됐답니다.”(포리스트 씨)

리더 꿈꾸는 젊은이를 위해
포리스트 씨는 지금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글로벌 리

더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도 ‘수재나 베벌리힐스’를 입을 수 있도록 

가격 부담이 낮은 기성복 라인을 출시할 예정. 이 브랜드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내년엔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열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전 세

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그는 한국의 고교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잊지 않았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조차도 행복하답니다. 당신의 꿈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꼭 

현실로 이뤄내세요.”(포리스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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